
TPA, 2월 가격 630달러까지 상승!
원료가격 급등세로 화학섬유 이중고 … 비수기에 환율하락까지 겹쳐

최근 유가급등으로 화학섬유 원료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원료가격 상승이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

못해 화학섬유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.

TPA(Terephthalic Acid), Caprolactam 등 주요 화학섬유의 원료가격은 2002년 40% 가량 올랐으며 2003년 들어

서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.

한국화학섬유협회에 따르면, Polyester 원료인 TPA는 2001년 말 톤당 380달러에서 2002년 말 530달러로 39.5%

오른데 이어 2003년 1월에는 560달러로 뛰었고 2월에는 620-63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 역시 2002년 1/4분기 톤당 800달러에서 4/4분기 1100달러로 37.5% 상승했으며 2003

년 1월 현재에는 12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

원료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직물업계가 도산할 위험마저 있

어 원사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화학섬유제품 가격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.

환율하락으로 수출 채산성도 악화돼 화학섬유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.

Polyester 장섬유(75 데니어 기준)는 2002년 1/4분기 파운드당 48센트에서 4/4분기 52센트로 8.3% 상승하는데

그쳤으며, Polyester 단섬유와 나일론 단섬유 역시 같은 기간 각각 6.9%, 3.4% 오르는데 그쳤다.

스판덱스는 2001년말 ㎏당 8달러였던 수출가격이 2002년 9월 9.5-10달러까지 오르는 등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

2002년말부터 비수기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해 2003년 1월 현재 8-9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

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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